
맛있는 복음을 위해! ❧

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배와 사과를 놓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.

배가 최고야 배가 제일 맛있어! !!“ ”

아니야 사과가 더 맛있어, !“ ”

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하며 싸우게 됐습니다.

마침내 두 아이의 부모님들이 달려와 똑같이 두 아이를 나무랐습니다.

그러나 내용을 다 듣고 나자 상대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.

그래서 다시 어른들의 싸움이 시작됐죠.

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한 사람은 사과 과수원을 다른 한 사람은 배의 과수원,

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.

두 사람이 싸운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, .

그 들 중에는 사과밭 주인도 있고 배 밭 주인도 있었죠, .

그들은 자연스럽게 양분되어 똑같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.

마침내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존경하는 한 현자를 찾아가서 묻기로 했습니다.

현자는 그 사과와 배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.

복숭아를 가지고 왔구나.“ ”

아닙니다 이것은 사과고 이것은 배입니다. , .“ ”

현자는 사과와 배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

역시 복숭아가 맛이 있구나.“ ”

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면과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.

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복음의 능력은 맛보지도 못한 채 종교적 형식과 관습 직분과 부대,

시설 교회제도와 정치 등 부수적인 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, .

이제는 복음의 본성 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.‘ ’

역시 복음이 맛이 있구나 하는 고백과 함께. !“ ”

지혜로 살아가기 김석년< / >

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..... .❦ ⌜ ⌟


